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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8. 28.(목)

김윤덕 장관, “대한민국의 다음 도약, 
자율주행에 달려 있어”

- 업계 간담회에서 목소리 경청, 연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업지원 약속

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8일(목) 오후 서울 미래모빌리티센터를 

방문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, 자율주행 기업 대표들을 만나 

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.

 ㅇ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규제혁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

되었으며, 서울시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, 한국자동차

모빌리티안전학회 및 자율 주행 관련 기업(오토노머스 A2Z, 라이드플

럭스, SWM, SUM, 포티투닷, 모라이) 등이 참석하였다.

□ 먼저,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며 실제 도심환경 

속 기술 수준을 체험하고, 미래모빌리티센터 내 관제시설과 기업지원 

공간 등을 둘러보며, 자율주행 산업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점검

하였다.

□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

국가 연구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유능한 스타트업의 AI 기술향상 지원, 

규제없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증 공간 확대, 도심 마을버스 등 

교통 소외지역의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통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, 

완성 자율차의 국내시장 판로 확보 및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현장의 

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.

□ 이에 대해 김 장관은 “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연내 

정비할 계획”이라면서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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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“오늘 경청한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는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

챙기는 한편, 자율주행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, 이를 정책에 

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볼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□ 끝으로, 김 장관은 “자율주행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 

모빌리티 산업으로 모든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”며,

ㅇ “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진짜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줄 

수 있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, 자율주행 산업육성에 의기

투합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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